데살로니가전후서		8/1/21
배경: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교통과 무역의 중심의 번창한 항구 도시였다.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했으나 박해로 인해 베뢰아로 피신하였다가 아데네를 거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고 (행 18:1),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으며 (주후 51-52년 경), 이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들이다. 
목적: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게 된 결과 (행 17:5-10), 이방종교로부터 회심한 많은 초신자들(1:9)이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. 이에 바울이 시련 가운데 놓인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(3:3-5),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(4:1-12), 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는 신자들의 장래에 관하여 확신을 주기 위하여 (4:13-18),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. 후서는 그후 6개월 정도 뒤에 비슷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추가로 보낸 것이다.
주제: 그리스도의 재림 (종말론). 전서는 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으로 마치며 (1:10, 2:19-20, 3:13, 4:13-18, 5:1-11,23-24), 5장의 대부분을 재림에 관해 말하고 있다. 
개요 1 (전서)
I. 감사 (1장)
가. 감사의 이유 (1-4절)
나. 그 순수성 (5-10절)
II. 해명 (2-3장)
가.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과 행동에 대한 해명 (2:1-16)
나. 사도 바울이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 (2:17-3:10)
다. 기도 (3:11-13)
III. 권면 (4-5장)
1.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 (4:1-12)
2. 그리스도의 재림 (4:13-5:11)
3. 교회 생활 (5:12-22)
IV. 결론 (5:23-28)
개요 2 (후서)
I. 서론 (1장): 인사, 감사, 기도
I. 교훈 (2장): 
가.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 (1-12절)
나. 감사와 기도 (13-17절)
III. 권면 (3장)
1. 기도 부탁 (1-5절)
2.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(6-15절)
3. 결론 (16-18절)
